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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신고포상 최고 500만원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근절 … 석유류 가격급등에 음성적 거래 증가

최근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대해 정부가 9월1일부터 신

고자 포상제도 운용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다.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최근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이나 가짜휘발유 판매가 크

게 늘고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9월 한달간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234개 시․군․구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담당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주

민 신고사항은 물론 제조기업과 이동차량 판매를 포함한 판매소, 인터넷 거래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펴게 된다.

적발된 업소 및 판매자는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산자부는 특히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과 세녹스 유죄판결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이 정식 판매소가 아닌 도로변 

무허가 이동차량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지하로 잠적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판매자 색출을 위한 신고포상제

를 실시한다.

11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신고포상제는 유사휘발유 제조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 유죄판결 후에도 음성적인 제조․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동판

매 차량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소재파악 및 차량추적조사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집중적인 합동단속

을 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 조사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효 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던 1409개 업소 중 현재 8곳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영업활동을 중단했으며 상당수는 지하로 잠적해 판매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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